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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mothers’psychological control,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and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psycho-

logical control,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o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were also explored.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53 children from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Incheon. Data were analyzed through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 22.0.

Result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even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sycho-

logical control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Moreover, attributional style for positive even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only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Second,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sig-

nificantly influenced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for both negative events and

positive events. Final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psychological control

and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on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for negative

events were observed.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revealed that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are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Such results could be used as an effective re-

source in develop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or intervention programs for

attributional style.

key words psychological control, affectionate-rational parenting, attributional

style

Ⅰ. 서 론

사람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실패와 성공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어떻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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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가에 따라 이후의 정서와 행동의 동기, 기대가 달라지며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einer, 1979, 1986). 어떤 실패상황에서도 항상 자신의 책임이라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의심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새로운 일에 직면해도 도전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 가능

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실수를 항상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적 태도를 갖고, 다시 도전하

고 동기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발생할 일들에 대해, 그 상황의 원인을 무엇

으로 설명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 또는 타인의 행위와 상황의 원인을 추론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귀인양식(attri-

butional style)이라 한다. 사람들마다 원인을 해석하는 데 개인차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몇 가

지 차원들로 설명된다. Weiner(1979, 1986)는 성취와 관련된 상황의 원인을 세가지 차원- 통제소

재(원인이 행위자 자신 또는 외부에 있는가)와 안정성(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가), 통

제가능성(통제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따라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교사의 편견 등으로 구

분하였다. 또한, Abramson, Seligman 그리고 Teasdale(1978)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Reformulated

learned helplessness)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의 원인을 통제

소재, 안정성, 보편성(이번 상황에만 국한된 것인지 다른 상황에서도 일어나는가)차원에 따라 설

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Abramson 등(1978)의 기준에 따르면, 긍정적 상황의 원인을 내적, 안정적,

보편적으로 설명하거나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외적, 일시적, 상황 특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은 긍정적이고 낙관적 성향을 보였다. 반면, 긍정적 상황의 원인을 외적, 일시적, 상황특정적으

로 설명하거나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내적, 안정적,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on & Seligman, 1984).

기존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귀인양식의 측정도구는 CASQ(Seligman et al, 1984)로, 가상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사건을 제시하고, 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설명한 두 가지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귀인의 세 가지 차원(내적-외적, 안정적-일시적, 보

편적-특정적)중 한 가지 차원만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각 상황들 에서 귀

인의 각 차원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낮은 신뢰도

(0.45~0.61)를 보고하고 있다(Lakdawalla, Hankin, & Mermelstein, 2007; Seligman et al., 1984;

Thompson, Kaslow, Weiss, & Nolen-Hoeksema,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주어진 사건

들이 발생한 원인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원인 통제소재, 지속성, 보편성 각 차원의 정도를 평

가하는 도구(CASI)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귀인양식을 측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귀인양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정적 상황에서 보이는 귀인양식(정상미, 2015; Houston,

1994; Rueger & Malecki, 2011; Schleider, Velez, Karuse, & Gilham, 2014; Velez et al, 2014) 또는

부정적인 귀인양식(Garber & Flynn, 2001; Glasgow, Dornbusch, Troyer, Steinberg, & Philip, 1997;

Mezulis, Hyde, & Abramson, 2006)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다. 스트레스 사건 또는 부정적 상황

에서 부정적 귀인양식이 우울을 비롯한 정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된 관심

을 받아왔으나(Abramson et al., 1978), 긍정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귀인양식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긍정적인 생활 사건과 경험들이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웰빙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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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며, 부정적 사건으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MacLeod &

Moore, 2000; Shahar & Priel, 2002)와 긍정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보이는 아동은 우울

이 낮다는 연구결과(Vines & Nixon, 2009)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황 뿐 아니라 긍

정적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귀인양식은 아동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의 인지,

사회적 발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보고된다. 부정적 상황을 내적이고, 안정

적이며 일반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것(부정적 귀인양식)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감, 미래에 일어

날 일에 대한 기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의 위험요인

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다(Abramson et al., 1978; Coles, Turk, Heimberg, & Fresco, 2001; Garber

& Flynn, 2001; Tripp, Catano, & Sulivan, 1997). 반면, 긍정적 상황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일반적

인 것으로 귀인하는 것(긍정적 귀인양식)은 부정적 생활사건 이후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Vines & Nixon, 2009).

한편, 대인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부

족과 특성에 있다고 보았으며(Anderson, Horowitz, & French, 1983), 이민영과 김광응(2011)의 연

구에서는 행동 및 사건의 결과의 원인을 내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우, 친구와의 갈등상황을 효

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상황에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했는지에 따라 이후의

학업수행에 대한 동기와 기대가 달라지며,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iner, 1979,

1986).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귀인양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Houston(2016)의 연구에 따르면, 긍

정적인 상황에서 내적, 안정적, 보편적인 귀인을 하는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를 보였다. 그러나

부정적 상황에서의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학업 실패의 원인을 안정적인 요인 또는 내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높은 학업수행을 보였지만, 학업실

패의 원인을 보편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우에는 긍정적 상황과는 달리 낮은 학업수행을 보였

다. 즉, 내적 귀인과 안정적 귀인의 효과는 긍정적 상황이나 부정적 상황이나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지만, 보편적 귀인의 효과는 긍정적 상황과 학업실패와 같은 부정적 상황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 연구는 각 귀인양식의 차원(내적, 안정적, 보편적)에 따라 학업성취와

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귀인양식이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학업적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마다 귀인양식에 차이가 나타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

한 요인들이 귀인양식에 영향을 주는가를 밝힌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아

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고되고 있다(박경일,

이상주, 권기형, 2004; 여종일, 정문자, 2011; 이경님, 2010; 이소영, 허균, 2012; 정상미, 2015;

Garber & Flynn, 2001; Glasgow et al., 1997; Schleider et al., 2014; Velez et al., 2014). 부모가 자녀

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는 자녀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

는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

경적 변인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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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의식 유발과 같은 심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아동

의 사고와 감정에 침투하고 조정하려는 양육태도를 말한다(Barber, 1996).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사고와 감정표현을 무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아동이 자신과 주변상황에 대한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의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Garber

& Flynn, 2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귀인양식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chleider 등(2014)은 청소년 자녀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지속적이고, 다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정상미(2015)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양식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자

녀는 부모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데, 자신이 예측불가능하고 불안정하며 위험한 세계에 있다고 지각하며, 앞으로도 부정적인 상

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세계를 통제하고 대처하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해 의심을 갖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Ballash, Pemble,

Usui, Bukley, & Woodruff-Borden, 2006; Coles et al., 2001; McGinn, Jerome, & Nooner, 2010;

Schleider et al., 2014).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양육태도의 차원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이다. 애

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며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태도를 말한다(박재윤, 2013).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는 6개월 이후에 낮은 부정적

귀인양식을 예측하였으며(Velez et al., 2014), 또 다른 연구에서도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민주

적인 양육태도와 같은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령기 아동의 적응적인 귀인양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종일, 정문자, 2011).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과 지지와 함께 자

녀의 생활과 행동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은 자녀가 행위의 원인을 노력과 의지,

동기 등 자신이 통제가능한 요인으로 귀인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경님, 2010). 부모의 자율적, 민주적, 애정적,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귀인

성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가 민주적, 자율적, 애정적,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성공과

실패상황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통제가능한 요인인 노력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

일, 이상주, 권기형, 2004; 이소영, 허균, 2012). Glasgow 등(1997)의 연구에서도 애정이 결여된 부

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귀인양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애

정적인 반응과 지도 및 통제가 결여된 방임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 귀인양식을

보여, 학업 결과를 자신의 낮은 능력이나 교사의 편견이나 운, 과제의 난이도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심리적 통제와는 달리 자녀의 긍정적 귀인양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약화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여러 유형들은 각각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나타

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rber, 1996; Garber & Fyln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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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efer, 1965).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귀인양식에 각각 독립적인 영향 뿐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각각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주효과만을 살펴보았으며, 이들 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부모의 애정적, 합리적인 양육행동과 심리적 통

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와 애정적 양육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남정민, 성형란,

권선영, 2014). 이 연구에서 아버지가 애정적 양육을 보일 때, 심리적 통제 수준에 관계없이 내재

화 문제에 차이가 없었으나, 아버지가 거부적 양육을 보일 때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으면 내재화,

외현화 문제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unola와 Nurmi(200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심리적 통제와 애정이 모두 높을

때, 유아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가 증가하였다. 높은 애정과 심리적 통제가 밀착된 부모-자녀관

계를 형성하고,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상태를 조작하며 자녀의 의존성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며,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와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귀인양식은 청소년기동안 지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Hankin et al., 2009; Velez et al.,

2014), 그렇다면, 그 이전시기인 학령기에 어떠한 귀인양식을 형성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기는 부모의 영향력이 큰 시기이며, 학령

후기가 독특한 인지적 양식을 발달해가는 시기(Turner & Cole, 1994; Mezulis et al., 2006)라는 점

을 고려하여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귀인양식을 살펴보고자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

도 중 대체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Mezulis et al., 2006; Velez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

도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귀인양

식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귀인양

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253명의 4, 5, 6학년 아동(남학생 120명, 여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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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53)

변인 빈도 (%)

아동 성별

남학생 120 47.4

여학생 133 52.6

아동 학년

4학년 84 33.2

5학년 82 32.4

6학년 87 32.4

모 연령

40세 미만 78 30.8

40세 이상 50세미만 166 65.6

50세 이상 5 2.0

무응답 4 1.6

2. 연구도구

1) 아동의 귀인양식

아동의 귀인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Conley, Haines, Hilt 그리고 Metalsky(2001)가 제작한 아동용

귀인양식 질문지(The Children’s Attributional Style Inventory: CASI)를 정미영(2009)의 연구를 참

고하여 번안한 뒤 다시 역번역 작업을 거쳐 사용하였다. 귀인양식 검사도구 CASI는 8가지 부정

적 상황과 8가지 긍정적 상황 총 16가지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상황은 4가지 대인

관계영역과 4가지 성취영역으로 분류되어있다. 응답자는 각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가정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적은 후에, 자신이 작성한 원인에 대해 통제소재(밑줄에 적은 이유는 나 때문입니까?),

안정성(밑줄에 적은 이유가 얼마나 반복해서 나타날까요?), 보편성(밑줄에 적은 이유는 다른 상

황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차원을 측정하는 세 가지 질문에 7점 Likert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

다.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의 예로는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나를 비웃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의 내용이 포함된다. 부정적 성취 상황의 예로는 ‘선생님께 제출

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의 내용이 포함된다. 긍정

적 대인관계 상황의 예로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나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고 상상

해보세요’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긍정적 성취상황의 예로는 ‘내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부정적 성취상황에서의 귀인양식은 4가지 부정적 성취상황에 대한 통제소재, 안정성, 전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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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점수를 합한 값이며,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귀인양식은 4가지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통제소재, 안정성, 전반성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점수의 범위는 12~84점이다. 부정적 상황

에서 귀인양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황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것으

로 지각하는 부정적 귀인양식을 의미한다. 긍정적 성취상황에서의 귀인양식도 4가지 긍정적 성

취상황에 대한 통제소재, 안정성, 전반성의 점수를 합한 값이며, 긍정적 대인관계에서의 귀인양

식은 4가지 긍정적 대인관계상황에 대한 통제소재, 안정성, 전반성의 점수를 합한 값으로 점수

의 범위는 12~84점이다. 긍정적 상황에서 귀인양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긍정적 귀인양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 .77, 부정적 성취상황 .82,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

.82, 긍정적 성취상황 .85 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주연(2010)이 번안한 Barber, Stolz

그리고 Olsen(2005)의 청소년 보고용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중 심리적 통제 8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항상 어떤 일에 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 하신다’, ‘내가 무언가 말하

려고 할 때마다 화제를 바꾸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심리적 통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재윤(2013)이 사용한 양육

행동 척도 중 애정․합리적 양육행동 18문항을 아동 보고용으로 수정하였다. 문항의 예로 ‘엄마

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신다’, ‘엄마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

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가르쳐 주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 많이 나타내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sα는 .94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조사에 앞서 질문지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5명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내용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본 연구에 사용하

였다. 본조사용 질문지는 연구자가 각 초등학교의 교사를 통해 배부한 후 20일 이내에 회수하였

다. 총 386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285부가 회수되어 약 73.8%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53개의 아동의 설문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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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양육태도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의 척도 차이를 해소하고, 독립인들과 상호작용한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모든 변인을 표준점수(Z-score)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Aiken

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평균을 중심으로
±1SD(상, 하)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의 회귀식의 기울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정적 대인관계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정적상관(r = .15, p < .05)을 보인 반면, 애

정․합리적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28, p < .001), 부정적 성취상황에서의

귀인양식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r = .13, p < .05),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31, p < .001).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보

이고,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적게 나타낼수록 부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부정적 귀인

양식을 나타냈다. 한편,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r = .18, p < .01)과 성취상황(r = .21, p < .01)에서의

귀인양식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에서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애정․합리

적 양육태도를 많이 나타낼수록 긍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긍정적 귀인양식을 나타냈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 3미만, 첨도의 절대값 10미만이라는 정규성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N=253)

변인
아동의 귀인양식 어머니의 양육태도

1 2 3 4 5 6

1. 부정적 대인관계 1.00

2. 부정적 성취 .78*** 1.00

3. 긍정적 대인관계 .22*** .18** 1.00

4. 긍정적 성취 .21*** .18** .77*** 1.00

5. 심리적통제 .15* .13* -.03* -.06* 1.00

6. 애정 ․ 합리적 -.28*** -.31*** .18** .21** -.38*** 1.00

M 3.84 4.34 4.86 4.93 2.02 4.08

SD 0.97 1.07 0.97 1.08 0.74 0.76

왜도 0.26 -0.08 -0.14 -0.19 0.80 -0.91

첨도 0.48 -0.09 -0.12 -0.22 0.15 0.65

*p < .05, **p < .01, ***p < .001.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귀인성향에 미치는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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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공선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공 차

한계 값이 .84~.95로 모두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VIF)값이 1.05~1.19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위계적 회귀분석의 해석이 가능하였다. 위계적 회귀

분석 시, 1단계에서는 심리적 통제(A)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B)를 각각 투입하고 2단계에서

는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A×B)을 투입하여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먼저, 부정적 대인관계상황과 성취상황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와 같다. 먼저 부정적 대인

관계 상황의 경우, 1단계에서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만이 아동의 귀인양식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26, p < .001),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와 애정․합리

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귀인양식을 8%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

육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 .18, p < .01), 추가 설명력은 3%로 총 설

명력은 11%였다.

<표 3> 부정적 상황에서의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N=253)

변인

부정적 대인관계 부정적 성취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β B β B β B β

심리적 통제(A) .05 .05 .08 .08 .02 .02 .05 .05

애정․합리적(B) -.26 -.26*** -.28 -.28*** -.31 -.31*** -.33 -.33***

(A) X (B) .16 .18** .19 .22**

R² .08 .11 .10 .14

△R² - .03 - .05

F(df) 10.73***(2,250) 10.38***(3,249) 13.45***(2,250) 13.89***(3,249)

*p < .05, **p < .01, ***p < .001.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많은 경우에 회귀식이 유의

한 반면(β= .24, p < .05),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적은 경우에는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았다(β

= -.08, ns). 즉,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심리적 통제수준도 높게 지각할 때 부정

적 귀인양식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하는 경

우에는 아동의 귀인양식은 심리적 통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1〕,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 비해 부정적 귀인양식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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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즉,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 부정적 대인관계상황의 원인

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에서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 부정적 성취 상황에서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11

부정적 성취상황의 경우에도 1단계에서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만이 아동의 귀인양식

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31, p < .001), 어머니의 심리적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귀인양식을 10%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심리적 통제와 애

정․합리적 양육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 .22, p < .01), 추가 설명력은

5%로 총 설명력은 14%였다.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많은 경우에 회귀식이 유의한 반면(β= .24, p < .05),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적은 경우에는 회귀

식이 유의하지 않았다(β= -.14, ns). 즉,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심리적 통제수준

도 높게 지각할 때 부정적 귀인양식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정․합리적 양육태

도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귀인양식이 심리적 통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2〕,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 비해 부정적 귀인양식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 부정적

성취상황의 원인을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긍정적 대인관계와 성취상황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의 경우,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만이 아동의 귀인양식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19, p < .01),긍정적 성취 상황의 경우에도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주효과만 유의하여(β= .21, p < .01), 결과적으로 아동이 어머니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많다

고 지각하는 것은 긍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의 긍정적 귀인양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긍정적상황에서의아동의귀인양식에대한어머니의심리적통제와애정․합리적양육태도의위계적회귀분석

(N=253)

변인

긍정적 대인관계 긍정적 성취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 β B β B β B β

심리적통제(A) .04 .04 .06 .06 .02 .02 .03 .03

애정․합리적(B) .20 .20** .19 .19** .21 .21** .21 .21**

(A) X (B) .11 .13 .04 .04

R² .04 .05 .04 .05

△R² - .02 - .00

F (df) 4.48*(2,250) 4.34**(3,249) 5.61**(2,250) 3.87*(3,249)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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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귀

인양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

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부정적 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의 귀인양식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여,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부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부정적 귀인양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는 부정적, 긍정적 상황에서 보

이는 아동의 귀인양식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여,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일

수록 부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부정적인 귀인양식을 적게 보이고, 긍정적 대인관계 및

성취상황에서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귀인양식을 많이 보였으며(정상미, 2015; Garber &

Flynn, 2001; Schleider et al., 2014; Velez et al., 2014), 부모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지적인

양육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인 귀인양식이 적고(Rueger & Malecki, 2011; Velez et al., 2011), 긍정

적이고 낙관적인 귀인양식을 많이 보인다(여종일, 정문자, 2011)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다만, 심리적 통제는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귀인양식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자녀가 긍정적인 성취결과를 얻거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행동을 덜 나타내지만, 아동이 성취에 실패하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심리적 통제행동을 더 많이 보일 가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부정적 상황에서 보이는 아동의 귀인양식에 대해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주

효과 뿐만 아니라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통제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부정적인 귀인양식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정적 상황에서의 귀인양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

쳤다는 선행연구(Velez et al., 2014)를 지지한다. 이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와 합

리적으로 설명하고 지도하는 양육태도는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 스스로를 비난

하고 어느 상황에서나 같은 결과라고 믿는 비관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부정적 상황의 귀인양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함께 작용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심리적 통제가 부정적인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정상미, 2015;

Garber & Flynn, 2001; Schleider et al., 2014)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에서 두 변

인간의 관련성이 있었음을 고려해볼 때, 심리적 통제 외에도 애정적이고 합리적 양육태도를 동

시에 고려하여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가졌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통제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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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가 많은

경우, 심리적 통제 수준이 낮다고 지각할 때 부정적 귀인양식을 가장 적게 나타냈지만,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할 때는 부정적 귀인양식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애

정・합리적 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진 인식(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이종욱, 최한희, 박병기, 2012; Suldo & Huebner, 2004; Cheng & Furnham, 2004)과는 다른

결과로, 애정․합리적 태도와 심리적 통제수준이 동시에 높다면, 긍정적 양육태도인 애정․합리

적 양육태도의 효과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부정적인 대인

관계와 성취상황에서 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때로는 죄의식

을 유발하고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심리적 통제 행동을 보임으로써 어머니가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나타내면, 오히려 아동은 혼란과 불안정함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

정적인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수용받고, 애정적인 반응과 지지와 함께 적절하고 합리적

인 지도를 받으면서 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그 상황의 원인과 자신에 대해 생각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시에 어머니로부터 조건적 관심과 비난을 받고 자신의 표현이

억제되고 무시된다면 잘못한 상황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비난적 사고를 갖게

될 뿐 아니라, 무엇이 확실한 자신의 생각이며, 자신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게 되

고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함으로써 점차 위축되고 자신감이 결여된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가 적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통

제수준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부정적 귀인양식을 많이 보였다. 이는 심리적 통제보다도 애정

적이고 합리적인 긍정적 양육태도가 부정적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에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귀인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여전히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귀인양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긍정적 상황에서의 귀인양식에 대해서는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간의 상

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의 영향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애정, 합리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한 아동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전반적으

로 긍정적 귀인양식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긍정적

이고 낙관적인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여종일, 정문자, 2011)을 지지하는 결과

이며, 어머니가 애정을 보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성공적인 성취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녀가 자

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며, 항상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긍정적 상황에 대한 귀인양식에 심리적 통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성취상황에서 아동은 성공의 결과

를 자신의 공헌으로 받아들이고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위주 귀인편향

(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대상 아동에게서 긍정적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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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며, 지속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생각은

아동의 자아를 보호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낙관적이고 동기적 태도를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

가 있지만(Greenwald, 1980; Taylor & Brown, 1988), 한편으로 지나친 편향은 상황을 왜곡하고 실

패상황에 대한 회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보이는 긍정적 귀인양식이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과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

도하는 양육태도가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머

니의 심리적 통제가 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어머니도 긍정

적인 결과의 몫을 자녀에게 돌림으로써 자녀를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자녀를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태도는 적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가정은 긍정적 상황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직접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아동이 경험하는 상황을 대인관계와 성취상황

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귀인양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

를 둘 수 있다. 사람들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귀인양식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떠한 귀인양식을 보

이느냐에 따라 느끼는 정서와 관련된 행동들이 다를 수 있다. Turner와 Cole(1994)은 사회적 상

황, 학업상황, 운동 상황을 구분하여 각각의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귀인양식을 살펴본 결과,

학업상황을 사회적상황과 운동 상황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부정적 학업상황에서 보이는

부정적 귀인양식이 사회적 상황과 운동 상황에서 보이는 부정적 귀인양식보다 우울과 더 많은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보다 부정적 성취상황에서 부정적 귀인양

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보다 긍정적 성취상황에서 긍정적 귀인양

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귀인양식이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태도 및 심리적

통제와 갖는 상관도 대인관계상황보다 성취상황에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귀인

양식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어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큰 차이라

고 볼 수는 없으나, 맥락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과 아동의 귀인양식의 상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

음을 알려준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이는 귀인양식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긍정적 상황의 귀인양식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

도만이 영향을 미쳤지만 부정적 상황의 귀인양식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애정․합리적 양육태도

와 심리적 통제가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와 애정․합리적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 부정적 상황에 처한 아동이 부정적 귀인양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러한 결과는 특히 부정적 상황에 처한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으로부터 취약함

을 알려주는 결과임과 동시에 어머니의 비일관적 태도로부터도 취약함을 알려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통제를 모두 보이는 어머니의 비일관적 태

도는 아동이 부정적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부정적 효과가 배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

상황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부정적 귀인양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비일관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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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

동의 귀인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변인만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귀인

양식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추론하고 해석하는 사고과정으로 이러한 사고과정 형성 및

발달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적극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

는 아버지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양육태도 외에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이나 아동이 경험한 생활 사건들, 부모 외 또

래나 교사등과의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대상

을 일부지역을 한정하여 초등학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비교적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을 포함한 경

제적 수준은 부모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소득수준과 지역적 차이, 더 나아가 연령과 성차 등의 인구학

적 변인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변인을 측정

하기 위해 아동의 보고만을 사용하여 실제로 어머니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였는가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보고를 함께 분석하여 실제 양육태도와 지

각된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며, 어떠한 변인이 아동의 귀인양식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귀인양식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와는 달리 두 가지 양육태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호작용의 효과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는 특히 애정․합리적 양육태도와 심리적 통제가 두 가지 상반된 긍정, 부정의 양육태

도로서 두 행동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 비일관적 양육태도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러한 비

일관적 양육태도가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데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어머니의 긍정적

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정적 귀인양식을 낮추고, 긍정적인 귀인양식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

지만, 특히 아동이 부정적 상황에 처했을 때 긍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육이 동시에 나타나 비일

관적인 양육을 보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아동의 부정적 귀인양식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주로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황으로 한정하여

아동의 귀인양식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황 뿐 아니라 긍정적 상황을 함께 살

펴봄으로써 부정적 상황과 긍정적 상황에서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각각의 상황을 대인관계 영역과 성취영역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분화된 일상

경험들 속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귀인양식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상황에 대한 아

동의 귀인양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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